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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마크, 국가·도시 발전의 상징적 표식 … 에펠탑 등이 대표적

산업화를 거치고 기술 발달이 계속되면서 도시도 함께 성장하였다. 도시 성장과 

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도시의 많은 건축물이 도시 발전 표식으로 나타났다. 이런 

건축물들은 점점 더 크고 높아지면서 도시를 상징하는 대표적 랜드마크로 여겨졌

으며, 지금도 도시의 성장 규모나 방향에 맞추어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도시를 

상징하는 진정한 랜드마크는 상징성은 물론 이용성과 접근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어야 한다. 이를 가장 잘 담고 있는 대표적인 랜드마크는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이나 파리의 에펠탑이다.

서울도 청계천·롯데월드타워 등 의미·가치 담은 랜드마크 다수

서울이 거쳐 온 역사와 현대 도시로의 성장과정에서 서울에는 많은 랜드마크가 

만들어졌다. 서울의 자연적 특성과 조선왕조의 수도 역할을 하며 남아있는 역사

적 흔적과 1970~80년대 서울의 경제발전사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건축물들은 

지금도 서울을 대표한다. 2000년대 초기에는 한강공원이나 고궁·종묘, 남산 등

을 서울의 주요 랜드마크로 인식했지만, 20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기존 자연물

이나 역사문화재에서 새롭게 구축된 친환경 공원이나 기술혁신을 담고 있는 초고

층건물, 도시재생을 통한 문화시설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런 랜드마크에는 환경

보존과 시민의 문화향유를 중시하는 서울의 정책적 방향이 내포되어 있다.

랜드마크, 시민이 즐기도록 다양한 콘텐츠·접근성 확보 바람직

랜드마크는 도시의 상징으로 서울의 진정한 랜드마크는 크기나 규모가 아니라, 

어떤 가치와 상징성을 갖는지를 기반으로 많은 이의 접근과 이용을 늘려야 한다. 

서울에 있는 다양한 랜드마크의 의미들을 잘 부각시키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알려야 한다. 단순히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방문할 수 있는 새로

운 콘텐츠로 접근성을 개선해주어야 한다. 건축물의 외관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

람이 더 쉽게 찾아오고 오랜 시간 동안 즐길 수 있는 공간인가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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